
베트남, WTO 가맹으로 구미시장에서의 경쟁 치열 우려 

베트남이 WTO(世界貿易機構)에의 가맹(加盟)이 승인되어 일본의 상사(商

社)들은 구미(歐美)시장으로 수출하는 제품 비즈니스의 생산거점으로서 경쟁

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. 

베트남은 2006년 11월 7일에 개최된 WTO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가맹이 승

인되어, 연내에 150번째 WTO 가맹국ㆍ지역이 되었다. 일본의 섬유산업에게 

베트남은 일본내 시장으로의 제품 비즈니스에 있어서 “China plus one”의 첫째 

생산거점으로서 이름이 오른다. 최근 1~2년은 각 상사가 주력해 온 구미로의 

제품 비즈니스의 봉제거점으로서도 중요도(重要度)가 커진다. 

이번의 WTO 가맹으로 베트남 봉제품은 구미로의 수출이 쿼터 프리로 되

어 수출시장에서 신규참가가 쉬워져, 수출 스페이스(space) 확보 등에 있어서 

앞으로는 경쟁이 심하게 될 것이라고 일본의 상사에서는 우려하고 있으며 

경우에 따라서는 출자(出資)도 고려하며, “마이 팩토리화(my factory化)”를 추

진할 것이라고 이제까지 보다도 현지 봉제거점과의 관계를 강화할 방침이다. 

중국 화남지역(華南地域), 홍콩에서 동남아시아로, 구미시장에의 제품 비즈

니스 생산거점으로서 파악하고, 생산거점을 만들어 오던 NI데이진(帝人)상사

도 구미시장에 대한 제품 비즈니스로 베트남은 더욱 중요하게 되고 있다고 

말하고 있으며, 베트남의 가맹은 벌써부터 예상하였으므로 사업대상에 포함

되어 있었으며, 이제까지 추진해 온 것을 더욱 착실하게 발전시키겠다고 하

며 긴장하고 있다. 



한편 일본으로의 제품 비즈니스에서는 일본시장의 단납기요망(短納期要望)

에서 아이템(item)이 제한되는 데 따라 베트남의 가맹으로 큰 영향을 주지는 

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. 지난 2006년 10월에 베트남의 유력한 셔

츠봉제 메이커 베텐(Viettien)과의 사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서(覺書)를 

맺은 마루베니(丸紅)는 일본으로의 셔츠제품에서 현재의 15%에서 20%로 비

율을 올릴 것이라고 하며, 앞으로 한층 더 베트남 봉제를 늘려 나갈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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